
口 잘못 쓰이는 우리말과 글 口

토박이말을 한자어로 잘뭇 아는 말 

이 강 로 
(단국대 교수， 국어 학) 

우리 말은 그 계 통A로 보아 한자어 와는 근본척 으로 다르다. 그러 나 한 

자에를 국에로 쓰고 있는 중국과 안정하여 았고， 문화 교류의 역사가 워 

낙 갚기 혜문에 많은 한자어가 우리 나라에 유입되어 쓰이고 있다. 국어 

안에는많은외래어가 있는데， 이 중 상당수가 한자어이다. 한자 외래어가 

우리 언어 사회에서 요랜 동안 널리 쓰이다 보니， 그 말밑이 흐리어져서 

심지어는 로박이말인지 한자 외래어안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

있다. 본고에서는 이런 것틀을 몇 가지로 분류 제시하여 일상 언어 생할 

을 바르고 곱게 하는 데에 참고로 이바지하려 한다. 

1. 사물의 이릎을 나타내는 말 

가지， 판수， 폴 

1. 가지 이 말은， 그형태소는 ‘갖-’이고， 여기에 뒷가지 ‘-앙구앵 

이이’ 들이 붙어서 ‘가장쿠， 가쟁이， 가지’ 들과 같은 낱말이 된 것야 

다. 그런데， 한자에 챔자 技자 들이 있는데， 이 글자의 돗이 바로 로박야 

말의 ‘가지’와 같다. 여기에서 이 두글자를 합한 것이 토박이말의 ‘가지’ 

와 같은 데에서， 옛날 한자를 즐겨 쓰던 버릇에서 로박이말에까지 연장사 

용하게 되었다. 

2. 판수 이 말은， 정치는 것을 엽A로 삼는 소경융 뭇한다. 로박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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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에서는 앞올 보지 못하는 사랍을 소경 ， 장넙， 애꾸， 봉사 들의 여러 낱 

말로 부른다. 이른바 뭇갚고 소리 다른 말이다. 이런 사랑들은 대체로 눈 

A로 보지 뭇하는 대신 귀로 듣는 감각이 상대척A로 예리하게 발달하고， 

짜라서 귀로 듣고， 사리를 판단하는 직엽을 선택하게 되고， 여기에 알맞 

은 직업이 점치는 일이었다. 판상갑(觀象藍)의 종팔품 벼슬에 봉사(奉事) 

가 있는데， 점치는 일을 판장하고， 소경이 이 일에 적임자인 까닭에 봉사 

는 대체로 소경을 임명한 데에서 ‘봉사’가 ‘소경’이란 낱말과， 뭇은 같고 

소리만 다른 말로 인식하커에까지 발전하였다. 이와 같은이치로， 점치는 

일에는 청각과 촉각(觸覺)이 큰 쿠실을 한다. 그런데 ‘판수’라는 토박이 

말이 한자의 判手--돗A로 마 루어 , 시 각이 불완천하으로 손으로 판단하 

여， 이 불완천한 점을 보충한다--와 우연의 일치로 딱 들어맞오으로 한 

자로 바꿔 쓰기 시착한 데에서 깔뭇의 싹이 트게 되었다. 

3. 굴 한자의 衛은업성이고， 따라서 그소리는짧다. 토박이말은같 

은 업성이면서도 걸다. 그런데， 한자의 庸이나 토박이말의 ‘굴:’이 그 지 

시하는 돗은 같다. 이런 연유에서 자연스럽게 토박이말 ‘굴:’ 대신에 한자 

인 짧을 대신 쓰기 시작한 데에서 흔돈이 생기게 되었다. 토박이말 ‘굴:’ 

의 파생어로 쿠령， 구랭댐이， 여기에서 다시 벌어나가 구명， 구먹 들의 낱 

말이 있고， 도 골， 고랑， 골자기 들과 연관이 있는 것우로 보아도 한자어 

가 아난 것만은 확실하다. 

H. 마음가짐， 정신， 안식의 정도 들을 나타내는 말 
〔마 련하다 : 매 련하다〕 애 쳐 흡다， 궁금하다， 생 각 

1. 미련하다 : 매련하다 이 말은 분명한 도박이말이다. 그런데， 어느 

사전에 는 ‘味練하다， 未練하다’ 와 같이 한자어 로 다루고 있다. 이 것 윤 아주 

잘못이다. 한자어의 뭇대로， ‘애련하다’는 단련되지 웃하여 어둡고 아둔함 

을 지시하고， ‘미련하다’는 단련되지 뭇한 것을 지시하여 토박이말의 ‘마 

련하다 매련하다’가 지시하는돗과 어느정도 근사치는 있다. 이련까닭에 

억지로 한자어릎 만든 것이라고 추측환다. 사실 우리 토박이말올 이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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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으로 부회하여 쓰는 말이 수없이 많다. 이런 것들을 잘 분간하여 바로 

강아 쓰는 것이 국어 순화의 지릅걸이 될 것이다. ‘마련하다’와 ‘애련하 

다’는 큰말과 작은말과의 관계로서 다 같이 어리석고 둔한 것을 나타낸다. 

큰말과 작은말의 관계는 홀소리의 다름ξ료구옐되고， 센말과 거센말의 다 

릎응 닿소러 로 우옐펀다. 이 런 말은 우리 토박이 말의 특정 중의 하나이 다. 

마련하다 : 애련하다. 

빌어억다 : 배라억다. 

비틀다 배틀다. 

끽끽거리다 : 쩍쩍거리다. 

그러고 로악이말의 -‘마련’과한자어의 ‘未練’은그지시하는뭇이 근본적 

4로 다르다는점을덧붙인다. 토박이말의 ‘마련’은 어리석고 둔한 모양이 

고， 한자어의 ‘未練’은 지시하는 돗이 두 갈래로 갈리어 @은 익숙하지 뭇 

한 것을 나타내고 @는 생각을 딱 끊을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. 한자어 

에는 큰말 작은말과 같응 언어상의 업칙이 흔재하지 않는다는 차이도 이 

두 말을 주멸하는 잣대의 하나로 들 수 있다. 

2. 애처롭다 이 말은 불쌓한 것을 보고 마음이 슬프마는 

말이다. 이 혜의 ‘애처’가 토박이말안지 한자어안지 극L별하기 

그렴씨 날 

어려운 데 

에 문제점이 있다. 도박이말로 보는 견해에 짜르연 이 말의 말밑이 될 만 

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. 가령 ‘애’를， ‘애가 탄다， 냐의 애를 끊느니’들 

의 ‘애’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 이어지는 ‘처’와의 연결이 이해되지 

않는다. 한자어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러 나라에서 

哀樓로 쓰안 한자어는 찾을 수없고， ‘애처롭다’와비슷한 형태도 찾을수 

없는데， 사전에서는 ‘哀樓롭다’로 쓰고 있다. 이 말을 문헌에 근거를 둔다 

면， 한자어로 보기에는 우리가 뒤따른다. 역시 토박이말로 보는 것이 순 

리알 것이고， 이렇게 단안을 내리고 보면 한자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. 

m. 추상적 판계를 나타내는 말 
낱말에는 어느 주체를 나다내는 말과， 이 주체의 행통이나 상태를 나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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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는 낱말이 있다. 이 중 주체의 행통이냐 상태를 나타내는 말의 풀이가 

가장 어렵다. 우리말에는 이런 유형에 속하는 낱말로서 토박이말인지 한 

자어인지 구벨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았다. 이 중 몇 개만 본보키로 들 

어 보기로 하자. 

용자(호者)， 동우(同후)， 방귀 (放氣) , 자취 (쫓就) 

l. 공짜 토박이 말에 ‘공A로 얻었다， 오늘운 공을 쳤다’들의 ‘공r을 

A뜸우로 하여 ‘공짜， 공짜배기’ 들의 파생어가 있고， 동그랑게 생긴 것올 

‘공:이라고 하는 것도 소리에-걸고 짧은 차이는 있무냐， 같은말밑인 것이 

다. 이렇게 보연 ‘공짜’의 ’공’은 토박이말안 것은 명백하다. 그런데 에느 

사천에서 ‘호者’로 쓴 일이 있고， 얼상 문자 생활에서도 ‘호者’로 쓰는 일 

을 흔히 본다. 그러나 이것은찰풋이다. 바로잡아야할 것이다. 심지어 일 

본말에 호車로 쓰고， 力 :7 :'-'ι"<라고 하여， 사랍이 타지 않은 차를 지칭한 

말이 있다. 그런데 이 말이 우리 나라에 찰뭇들어와서， 우리 택시의 앞에도 

호車라고 써 붙인 택시를， 몇해 천까지도 더러 본 - 알이 았다. 호車의 독음 

은 ‘공차’ 이 지 , 껴 :7 tl )ν"<가 아니 다. 우리 나라에 ‘공차’ 라연 돈 안 주고， 

거처 타는 차가 공차이다. ‘사랍。l 타지 않았으나， 얼마든지 타십시오’라 

는 풋A로는 ‘빈차’이지 ‘공차’는 아니다. 아주 잘뭇 쓰는 말이다. 하루 

라도 빨리 고쳐 써야 한다. 

2. 동무 이 말은 의싱찰 여지가 없는 토박이말이다. 다반 북한 공산 

주의 집단에서 딴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기 해품에 대한 민국에서는 이 말 

을 쓰기를 꺼리는 것뿐이다. 그련데 이 말이 널리 쓰이게 되자， 그 뜻에 

비 슷한 한자의 ‘同후’ 라는， 중국이 나 우러 나라냐 알본에 서 조차 천혀 쓰지 

않는， 괴야한 말을 만들어 였다. 이런 말은 한자어라기보다토박이말을한 

자를 빌어서 표기한 취음인 것이다. 마치 가리마를 ‘加里?’， 단골올 ‘f풍骨’ 

들과같이 한자를빌어 쓴 것과 갈다. 이렌 버릇은얼른고쳐야 할 것이다. 

3. 밤귀 순수한 토박이말이마. 뭇은 뱃속에 차 었던 것이 옴 밖A로 

배설되는 구런내 나는 가스이다. 가스는 기체(氣體)이다. 기체가 폼 빔- 0 

j료 방출되는 과정올 머릿속에서 상커시켜서， 방귀가거체블 방출시키는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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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어 放氣와 III 슷하으로 한자로 척었고， 이런 것들이 널리 쓰이게 됨에 짜 

라， 한자어로 찰뭇 얄게 된 것이다. 이러한 구조는 엄밀히 짜지면 로박이 

말을 한자말로 잘뭇 얄고 썼다기보다는， 토박이말의 취음 표기로 보는 것 

이 올바른 견해이라고 할 수 있다. 

N. 행통을 나타내는 말 

우러 나라의 토박이말은 움직써 그럼씨 둥의 낱말에서 가장 현저하게 발 

달하였다. 특히 그립씨의 경우， 한자어의 단첩안 창조성， 유연성 풍의 제 

약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발천할 수 있기 혜문에 아주 극치의 발달을 이1 

루었다. ‘검다〔黑〕’라는 돗올 나타내는 한자는 몇 차 되지 않는다. 캉희 

자천에 보이는 ‘검다’ 또는 이와 유사한 뭇을 나타내는 한자는， 이릎씨， 

그림써， 움직씨， 어쩌써 들의 씨갈래를 달리하는 것을 모두 합쳐서 20 자 

이내이다. 그러나 토박이말에서는 검다， 감다， 껍다， 깜다， 짜위 A똥말과 

여기에 파생한 가땅다， 까땅다， 거렇다， 꺼렇다 들과 다시 여키에서 파생 

한 낱말을 합치면 80 여 가지나 펀다. 이런 낱말들은 널리 자주 쓰이는 것 

들이다. 널려 자주 쓰이기 혜문에 한자어로 대치하려는 심리척 작용이 i\­

세하여 순수한 로박이말이 한자어로 잘뭇 안식판 낱말이 척지 않다. 몇 

캐 들어 그 잘뭇 쓰인 점을 치적하고자 한다. 

1. 구경하다 순수한 우리 말인데 어 떤 사전에서 는 친철하게 도 ‘구경 

(求景)’이라고 한자를 괄호 안에 넣어 처리하였다. 얼상 운자 생활에서는 

이렇게 쓰는 것이 당연한 것안 양， 더 나아가서는 한자를 몰라서， 한자어 

인데도 한글로만 쓰는 것으로 찰못 인식하고 있다.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

많다. 

2. 마전하다 이 낱말의 돗은 ‘피륙을 누음하는 일’ 이 다. 따라서 한자 

어와는 거리가 멀다. 그런데도 ‘廳全하다’로 쓰는 것을 흔히 볼 수 았다. 

이 밖에 ‘선사하다’ 라는 로박이 말을 ‘購謝하다’ 로， ‘창만하다’ 를 ‘作滿하 

다’， 억지를 쓴다의 ‘억지’를 ‘때]止’ 들로 한자어화하여 잘못 쓰고 있는 

데 이런 경향이 정정 성하여지고 있는 듯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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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. 말윤 한 나라의 정신 세계를 이끄는 그릇이고， 한펀~료는 정신 세 
계블 창조하는 주체이기도 하다. 그러므로 토박이말이든， 외래어이듣 혼 

돈핍이 없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. 말올 잘못 사용하거나 

모호하게 사용하거냐 불분명하게 사용하연 정신 세계도 그만큼 이지러지 

케 된다. 특히 외래어는 한자 외래어이든 그밖의 외래어이든 신중하게 받 

아들이어 정확하게 써야 한다. 우리 언어 사회에는 먼 옛날서부터 한자어 

률 제한없이 비판없이 받아 들이어 써 왔기 해운에， 우리의 언어 사회에 

척지 않게 폐를 끼치고 있다. 이런 잘못판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서는 알 

상 언어 사용에 있어서 만족 정신이 바탕이 되는 갚은 사려‘를 가꺼고， 반 

성하여야 할 것이다. 더우기 교육연에서는 언어가 져례에 끼치는 영향을 

고혀하여， 언어 생활， 문자 생활에서 각멸하게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. * 

’ 

O 어휘 상식 O 

‘i!l1’ 발칩을 갖는 말 
앓:아는 일. 

삶 사는 얼. 살아 있는 현상. 

젊 : 다 :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혈기가 왕성하다. 

장젊 : 다 : 나이 보다 젊 에 보이 다. 

애 젊 : 다 : 엣 되 게 젊 다. 

배 젊 : 다 : 나이 가 아주 젊 다. 

젊다 : 정을 뭉뚱그려 지게에 얹 다. 

굶다 : 억치 웃하거나 또는 벅지 아니하다. 

옮:다 t 있 번 꿋ξ로부터 다른 꿋무효 가서 자리 장다. 

옮다 : 탈난 살에 염증이 생겨서 고릎이 들게 되다. 

삶:다 : 물건을 우르게 하거나 그 진액을 빼 기 위하여 액체 가운데 넣고 끓 

이다. 

곱삶:다 : 두 언 삶다. 

구슬혀상:다 : 그렬 듯한 말로 냥을 자꾸 추키어 웅칙이게 하다. 

데삶:다 : 삶는 듯만 하고 다 삶지 아니하다. 

엎어삶:다 : 엇구수한 말로 속이 어 녕기다. 

밟:다 : 팔을 여서 걸이를 채다. 걸음융 걸어서 거리를 헤아리다. 

닮다 : 무엇을 본짜서 그와 같아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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